
1. 서론

한국사회에서대부분의대학생들은고등학교를졸업

후수동적인생활에서개방적이고능동적인생활을경험

하게 된다. 환경이 새롭게 바뀌면서 그동안 느껴보지 못

하고 경험하지 못한 확장된 본인의 역할에 책임을 지며

주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1]. 이 시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할수 있는때이기도하며 자신의건강에대한 스스

로 관리가 필요하나 책임감이 부족하고 음주 및 흡연으

로인해구강건강이악화되는시점이될수있다[2]. 또한

학생에 속하기는 하지만 학교구강보건교육 대상자가 아

니며사회생활을하는상황이아니기때문에산업구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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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는대학생들의전공계열이치과진료에미치는영향을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하였다. 연구 결과에따르면

여성이남성에비해 4.63배(보건전공), 2.56배(비보건전공) 치과진료를더많이받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본인이주관적

으로잇몸건강이좋다고생각하는경우에는상대적으로치과진료를 0.92배(보건 전공), 0.39배(비보건전공)로덜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전공계열에따라치과진료의결과가다르게나타났으며이결과를고려하여비보건계열의대학생을위한치과진료에대한

융합적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이개발되어한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올바른 구강보건지식을습득하여적절한치과진료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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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the effects for researching on dental treatment of related to the major of University 

students. Regarding the study results, female students took 4.63 times(health-related major) and 2.56 

times(health-unrelated major) more than male students for dental treatments. On the other hand if they think their 

gum health is subjectively good enough they relatively took only 0.92 times(health-related) and 0.39 

times(health-unrelated) than students who do not. 

Depending on the major the result of the dental treatment are different. Based on this study the dental  treatment 

of convergence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 for student of health-unrelated major shall be developed. Through this 

it is will have to be well-organized and correct oral knowledg that shoud be acquire appropriate dental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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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육 대상자도아니다. 따라서구강건강을향상시키기

위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3]. 대학생을 연구한 이등

[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적절한구강관리는대학생활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 뿐 아니라 학업수행을 원활하게 하

고건강한신체와심리적자신감을가질수있게하여삶

의 질을 높여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건강한 삶을 영

위하기위해서는구강건강관리와예방은무엇보다중요

하다. 구강건강증진행위는개인이책임감을가지고 스스

로 관리하는 방법과 전문가에 의한 관리방법이 있다[5].

대학생들이 자신의 구강상태를 인지하고 올바른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하에 증진된 구강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추후의구강건강행태에큰영향을미칠수있다. 이를위

해 본인이 필요한 구강건강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전문

의료서비스를이용하여활용하는능력을갖출필요가있

다[6].

우리나라 인구 집단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사회적으로 중요 구성원이다. 이들은

유소년기와 다르게 구강진료이용에 있어서 본인 의사에

대한 자율성을 가진 결정권자이기도 하다[7]. 그동안 가

지고 있던 구강관리경험과 습관을 파악해서 구강건강행

태를분석하는것이구강건강을증진시켜올바르게유지

할수있는중요한요소가될수있다[8]. 그리고대학생

의구강건강행태는본인뿐만아니라가정과사회에영향

력을행사하는집단이므로이들의올바른구강건강에대

한 지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노력을위한치과진료는필수적이라고보여진다[9]. 그러

나황[10] 의 연구에서일부의대학생은치과진료의부담

감을 가지고 회피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장애요인이구강건강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고보고하

였다. 또한 통계청에서 실시한 치과서비스 이용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20~29세가 다른 연령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치과에 대한 방문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1]. 이는 적절한 시기의 치과 방문을 하지못한결과로

인한 만족도가 낮음을 시사한다. 구강건강 증진 및 유지

를 위하여 전문가 예방처치를 행하는 것은 추후 구강건

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대학생들의구강건강에대한지식와행태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2,3,7,12] 대학생들의 전공계열에

따른 치과진료행태나 진료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진료에 미치는 융합적

요인을찾고자실시하였고이를통하여구강검진과조기

치료를통하여구강건강을향상시킬수있는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강원지

역에소재한 S대학학생 600명을대상으로편의추출하여

본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설문동의를 직접 서명

날인 후에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

문에응하지않는 72명과설문지응답의오류를범한 2명

을 제외하고 513명의 자료로 최종분석하였다.

2.2 연구방법

강원지역에 소재한 S대학의 학생정원 923명 중 중도

탈락 학생 및 설문지 회수의 어려움이 있는 야간학과와

산업체학과를제외하였고전공계열을분류하여 600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요인에 따른 치과진료행태를 파악하

고자 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 방

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4문항으

로 성별, 연령, 학년, 거주형태로 구성하였고 구강건강행

태의 특성은 8문항으로 음주횟수와 음주로 인한 구강불

편여부, 흡연유무와흡연으로인한구강불편여부, 칫솔질

시기와 횟수, 보조용품 사용유무과 종류를 하였다. 구강

보건과 관련된 문항은 구강보건지식Ⅰ은 예, 아니오 5문

항, 구강보건지식Ⅱ은 4점척도로 6문항, 평소구강관심과

주관적 잇몸건강에 대한 부분은 4점 척도로 각각 1문항

씩구성하였다. 치과진료행태는 4문항으로치과진료유무

와 진료목적, 치과불만, 치석제거유무로 구성하였다.

2.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 18.0을 이용

하여분석하였으며일반적특성은실수와백분율로산출

하였다. 전공계열에 따른 건강 및 구강건강형태와 치과

진료행태, 구강건강지식Ⅰ은 교차분석으로 분석하였고

구강건강지식Ⅱ와 평소구강관심, 주관적 잇몸건강은 점

수화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전공계열이 치과진

료유무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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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jects

health-related health-unrelated

n % n %

Gender
Male 48 19.8 107 39.6

Female 194 80.2 163 60.4

Age
(years)

20-22 205 84.4 218 80.7

23-25 27 11.1 36 13.3

≥26 11 4.5 16 5.9

Grade

1 124 51.0 105 39.2

2 89 36.6 114 42.5

≥3 30 12.3 49 18.2

Residential
Form

Home 105 43.6 120 44.4

Studio 18 7.5 30 11.1

Dormitory 114 47.3 117 43.3

the others 4 1.6 3 1.1

Total 243 47.4 270 52.6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보건계열 47.4%, 비보건계열 52.6% 조사되었고 성별은

보건계열의 남성 19.8%, 여성 80.2%, 비보건계열의 남성

39.6%, 여성 60.4%로 여성이 더 많았으며, 연령별로

20-22세가 보건계열에서는 84.4%, 비보건계열에서는

80.7%로 나타났다. 학년은 보건계열은 1학년 51%, 비보

건계열은 2학년 42.5%로 많았다. 주거행태는 자택이 비

보건계열은 44.4%, 하숙 또는 기숙사는 보건계열 47.3%

로 나타났다.

3.2 연구대상자의 건강 및 구강건강행태

연구대상자들의건강및구강건강행태에대한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음주횟수는 ‘일주일에 1~2회 한다’ 비보

건계열이 55.6%, 음주로 인한 구강불편함은 ‘아니오’가

82.6% 비보건계열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p<.01). 흡연은 보건계열이 ‘하지않음’ 79.8%로

높았고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p<.05). 흡연으로인해구

강불편함은 비보건계열이 ‘아니오’가 68.4%로 나타났으

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칫솔질시기에서는 아침식사전, 점심식사후, 잠자기전

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칫솔질 횟수에서 보건

Variable
health-related health-unrelated

p
n(%) n(%)

Number of drinks

(for week)

No 115(47.3) 85(31.5)

.000***
1-2 118(48.6) 150(55.6)

3-4 9(3.7) 29(10.7)

≥5 1(0.4) 6(2.2)

Oral discomfort by drinking
Yes 47(18.1) 44(17.4)

.01**
No 199(81.9) 223(82.6)

Smoking
Yes 49(20.2) 76(28.5)

.03*No 193(79.8) 191(71.5)

Oral discomfort by smoking
Yes 22(46.8) 24(31.6)

.09
No 25(53.2) 50(68.4)

Daily

toothbrushing

time

Before breakfast 159(65.4) 154(57) .05*

After breakfast 95(39.1) 121(44.8) .19

After Lunch 122(50.2) 112(41.5) .04*

After Dinner 107(44) 119(44.1) .99

Before sleeping 193(79.4) 188(69.6) .01**

After snack 22(9) 16(8.9) .16

Daily

toothbrushing

frequency

≤2 83(34.1) 134(49.6)

.00***3 131(53.9) 106(39.3)

≥4 29(11.9) 30(11.1)

Oral hygiene supplies used
Yes 73(30.9) 84(31.7)

.85
No 163(69.1) 181(68.3)

Oral hygiene supplies

Dental floss 41(57.7) 23(27.7)

.00***
Interdental brush 8(11.3) 18(21.7)

Tongue cleaner 8(11.3) 6(7.2)

Gargle 14(19.7) 36(43.4)

Total 243(47.4) 270(52.6)

*p<.05, **p <.01, ***p <.001 by Chi-square test

Table 2. The health status and Oral healtstatus characteristics of su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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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에서 3회는 53.9%, 비보건계열에서는 39.3%로 큰차

이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구강위생용품 사용여부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구강위생용품 종류에 대하여보건계열은 치실

이 57.7%, 비보건계열은 가글이 43.4% 높았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3.3 연구대상자의 구강보건인식 

연구대상들의 구강보건인식에 대한 연구결과는

Table 3과 같다. 구강보건지식Ⅰ에서 ‘불소는 충치예방

에좋다’ 질문에 ‘예’라고답한보건계열은 90.5%, 비보건

계열은 77.7%로 나타냈으며 ‘치약구매시성분을확인한

다’는 보건계열이 83.4%, 비보건계는 73.3%로 나타났다.

또한 ‘잇몸질환은 유전이다’ 라고 알고 있는 보건계열은

65%, 비보건계열은 77%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

었다(p<.01).

구강건강지식Ⅱ는 ‘스켈링은오히려치아와잇몸에안

좋다’ 는 보건계열 2.01, 비보건계열 2.36으로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또한 ‘평소에구강에관심을가지고있다’ 질문에보건

계열 2.88, 비보건계열 2.49이며, 주관적잇몸건강에대한

생각은 보건계열 2.67, 비보건계열 2.51로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3.4 연구대상자의 치과진료행태

연구대상들의치과진료행태에대한연구결과는 Table 4

과같다. 치과진료의유무에서보건계열이 85.4%, 비보건

계열 84.9%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5), 치과진료

Variable
health-related

n(%), (M±SD)

health-unrelated

n(%), (M±SD)
p

Oral health knowledge Ⅰ

1. If you chew gum after a meal, you don't have to brush. 219(91.3) 243(90.0) .60

2. Fluorine is good for the prevention of tooth decay. 218(90.5) 209(77.7) .00***

3. You should check the ingredients when you buy toothpaste. 201(83.4) 198(73.3) .00***

4. Gum disease is painful from the beginning. 177(73.8) 189(70.0) .34

5. Gum disease is hereditary. 156(65.0) 208(77.0) .00***

Oral health knowledge Ⅱ

1. Poor dental condition affects your entire body's health. 2.85±0.79 2.83±0.76 .67

2. Oral health has important value. 3.21±0.87 3.17±0.86 .59

3. It is important to protect your natural teeth. 3.19±0.87 3.14±0.86 .57

4. Oral diseases are as important as other general illnesses. 3.13±0.83 3.09±0.80 .58

5. Good brushing can prevent gum disease. 3.11±0.85 3.04±0.78 .35

6. Scaling makes your teeth and gums worse. 2.01±0.67 2.36±0.69 .00***

Oral health Interest 2.88±0.86 2.49±0.75 .00***

Idea of gum health 2.67±0.64 2.51±0.58 .03*

Total 243 270

*p<.05, **p <.01, ***p <.001 by Chi-square test and t-test

Table 3. The Oral health Cognition of sujects.

Variable
health-related health-unrelated

p
n(%) n(%)

Dental treatment status
Yes 229(85.4) 202(84.9)

.85
No 39(14.6) 36(15.1)

Dental treatment purposes

For pain relief 87(42.4) 110(49.3)

.04*

For Aesthetic purpose 13(6.3) 15(6.7)

For Oral examination 57(27.8) 61(27.4)

For restore function 42(20.5) 24(10.8)

Invite people around you 6(2.9) 13(5.8)

Discomfort in dental treatment
Yes 125(51.4) 126(46.7)

.55
No 117(48.5) 143(53.3)

Experience of scaling
Yes 127(52.3) 136(50.4)

.36
No 111(45.7) 132(48.9)

*p<.05, **p <.01, ***p <.001 by Chi-square

Table 4. Dental treatment status and purposes of su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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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서 비보건계열은 49.3%로 통증제거가 높았고 보

건계열은 20.5% 기능수복이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5).

3.5 연구대상자의 치과진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치과진료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성별, 학년, 흡

연, 음주, 평소구강관심, 주관적잇몸건강으로Table 5 와

같다. 이 중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보건계열

에서는 여자가 4.63배, 비보건계열에서는 2.56배로 남성

에비해진료를더많이받는것으로나타났다(p<.05). 또

한 보건계열에서는주관적으로잇몸건강이좋다고생각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0.92배 진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보건계열에서는 주관적으로 잇몸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

해 0.39배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4. 고찰 및 결론

대학생은청소년기와성인기의특징이복합적으로나

타나는시기로서중요한교육대상자이지만간과되기쉬

운 대상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높이는동기유발을통하여지식을높이고구강건

강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13]. 구강보건의식

수준은향상되었다고하나청소년기까지누적된구강병

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증가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개인

의치과치료는선택이아닌필수가되어야하나부적절한

치과경험이나 그릇된 구강보건지식과 관심이 이를 저해

하는요소가되기도한다[14]. 그러므로이시기에구강건

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적극적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구강건강증진행동에영향을미치므로본연구는전공계

열에따른치과진료행태와치과진료에영향을미치는융

합적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보건계열이 비보건

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간호과나치위생과에여성의차지하는부분이많았

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보건계열은 기숙사, 비보

건계열은 자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건계열이

다소 학업과 국가고시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숙

사 생활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채와 최[15]의 선

행연구에서도비보건계열이자택, 보건계열은자택외로

기숙사나하숙을선호하는것과동일한결과를나타났다.

건강 및 구강건강 행태로는 음주횟수는 ‘주 1~2회 마

신다’ 가 보건과비보건계열모두높았으나음주횟수가 3

회이상이보건계열에비해비보건계열이상대적으로높

았다. 또한 음주 후 구강불편감은 두 집단 모두 ‘없다’라

는답변이높았지만보건계열이비보건계열에비해불편

감이 ‘있다’ 답변이더높게나타난것은보건계열의경우

술을 마신 후 나타나는 전신적으로 발현증상이 구강에

나타나면서건강에대한주관적인지가강하기때문이라

고 판단된다.

흡연은보건계열에비해비보건계열의흡연자가많았

으며흡연 후불편감 또한음주와비슷한 양상을 나타냈

다. 이 등[16]의 선행연구에서도흡연과음주는상관성이

Variable health-related health-unrelated

B p-value OR (95% CI) B p-value OR (95% CI)

Gender
Male(Ref)

Female 1.53 .00*** 4.63 (2.01-10.68) 0.94 .01** 2.56 (1.18-5.53)

Grade

1(Ref)

2 0.54 .22 1.72 (0.72-4.14) -0.03 .93 0.96 (0.43-2.14)

≥3 0.62 .40 1.86 (0.42-8.14) 0.65 .30 1.92 (0.55-6.69)

Smoking
No(Ref)

Yes 0.33 .52 1.39 (0.49-3.91) 0.82 .08 2.27 (0.89-5.78)

Drinking
No(Ref)

Yes 0.03 .94 1.03 (0.45-2.35) 0.18 .64 1.20 (0.54-2.66)

Oral health

interest

No(Ref)

Yes 0.27 .49 1.31 (0.59-2.88) 0.24 .53 1.27 (0.59-2.72)

Idea of gum

health

No(Ref)

Yes -0.32 .04* 0.92 (0.31-1.66) -0.94 .03* 0.39 (0.16-0.92)

Constant 0.94 .05* 0.07 0.78 .55 2.19

*p<.05, **p <.01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able 5. Factors Affecting Dent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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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음주를 하는 경우 흡연의 동기점수가 높다고 하

였다. 비보건계열은 보건계열에 비해 흡연 후 불편감에

대하여 크게 인지 못하고 ‘없다’라고 하였지만 보건계열

은 ‘있다’ 답변이 비보건에 비하여 많게 나타났다. 이와

전[17]의 선행연구에서도 흡연 후 보건계열에서의 불편

감이 높다고 나온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비

보건계열에비해구강관심이보건계열이더높기때문에

보여지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칫솔질 시기에 대한 의견으로는 ‘잠자기 전’ 두 집단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임과 정[3]의 선행연구 역시

‘잠자기 전’의 칫솔질이 실천률이 높은 결과와 유사하다.

그리고보건계열은아침식사전, 점심식사후, 잠자기 전

이비보건계열에비해높았고비보건계열은아침식사후

가높게나타났다. 일반적으로잠자는동안구강안에정

체되어 있는미생물수는매우많기 때문에기상후칫솔

질을 통해 정체된 미생물 수를 감소시키는 것을 권장한

다. 또한 칫솔질횟수는보건계열은 3회, 비보건계열은 2

회이하로나타났으며보조용품의종류는보건계열은치

실, 비보건계열은구강세정제로나타났다. 임과정[3], 이

등[18]의 선행연구에서 치실의 사용이 높으며 구강보조

용품 중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가장 많이 권장하는 것은

치실이라고 하였다.

구강보건지식Ⅰ은 보건계열은 ‘불소는 치아우식에 영

향을 준다’ , ‘치약의성분을확인한다’ 와 같이 구강건강

과 관련되어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불소는 법랑질

의 표면을 강화하여 우식에 대한 내산성을 증가시키고

치약은 다양한 종류가 많기 때문에 본인에 구강상태에

알맞은 치약을 맞게 사용한다면 구강건강을 더욱 좋게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윤과 장 등[19]의 선행연구에

서도불소가우식예방에도움이되는것과구강건강인식

이 보건계열이 더 높음과 유사하였다. ‘잇몸은 유전질환

이다’ 에 대하여 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에 비해 낮게 나

타났다. 잇몸질환에 유전이 영향을 미치지기는 하나 정

기적인구강검진과개인구강관리를잘하는것이유전보

다 더 중요하다고 본다. 올바른 구강지식이 구강건강행

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한 등[20] 연구에서

대중적이고 고정적 관념이 잘못된 정보를 형성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평소 보건계열은 전공수업과 관련된 지

식을함양하여유전보다는생활습관의중요성을알고있

지만비보건계열의경우보건과관련된기초지식이부족

한 만큼 보건 관련 교육과정을 통한 보건예방교육이 필

요하다고 여겨진다.

구강보건지식Ⅱ는 ‘스켈링은오히려치아와잇몸에안

좋다’ 는 비보건계열이 보건계열에 비하여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치과에서 스켈링을 받고 피가 나거나 이가 시

린 경우가 있는데이러한것이 치과에대한부정적인 인

식으로치아에안좋을수있을것같다는잘못된정보를

받아들인것으로본다. 임과정[3], 황 등[10]은 치과진료

중 스켈링 처치가 많으나 치료 후 문제를 경험 한 경우

불안정도가높게나타나지고이는치과의료행태에영향

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치과진료를 이용함에

있어장애를 줄수 있는요인이 되므로 올바른구강보건

교육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계열이 평소에 구강에 관심을 가지거나 주

관적잇몸건강에대하여긍정적으로생각하는것으로보

여지는것은 전공에대한수업을 받고이에따른 지식으

로평소구강에대한관리를받아서그러하다고생각된다.

치과진료를받는부분에있어서비보건계열은통증제

거, 보건계열은기능수복이높게나타났다. 구강질환에서

통증이유발되는경우는초기진료및적절한구강진료시

기를 지나 활동에 제한이 이루어질 정도의 단계로 진행

되는경우가많다. 이등 [4], 정 등[7]의 선행연구에서또

한구강질환이사회적건강도를저하시키고손실을야기

한다는 점에서 예방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구강진료

이용을 통한 구강건강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치과 방문에 대한 심리적, 시간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치과진료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성별에서 전

공에 따라 모두 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성과 문

[13], 임[21]의 선행연구에서도 구강건강지식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고 구강에 대한 상태를 부정적으로 생각

하는경향이있다는점에서치과진료에영향을미친다고

여겨진다. 또한 학년이 높아지고 흡연을 하거나 평소 구

강관심을가진경우치과진료를많이받는다고하였지만

유의성은 없었다. 추후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그리고 주관적 잇몸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

는 경우가 그렇지않은 경우에 비해치과진료를덜 받는

것으로나타났으며이는비보건계열경우더욱그러하였

다. 이는본인이주관적잇몸건강나쁘다고생각하는경

우는 치과치료에 적극적이지만 좋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치과치료에 소극적이며 방문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다. 신 등[22]의 선행연구에서는주관적구강건강인지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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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따른관심이많을수록주관적구강건상상태가건강

하다고 하였다[8].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 관점이

기때문에자칫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수도 있는결과

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23]은 구강건강 장애 인지정도

는비보건계열이높으며자기확신이구강진료기관이용

과관련이있다고하였다. 그리고지[24]는 치과의료서비

스를 이용하는 인구중 대학생이용률이가장 낮다고 하

였다. 따라서 구강에 대한 관심과 인지가 부족하여 이미

구강질환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못하는경우가생

길수도있기때문에이시기의올바른구강지식과행태

를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통하여 전문가에 의한 진료

를 행하는 것 추후 구강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전공이 보건과 연관성이 있는 계열

에서 구강보건에 대한지식과행태가 좀더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업에 보건과 관련된 일반적 건강지식

으로 인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관심을 가지고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본다[3,19,23]. 따라서 비보건계열 학생

들에게 구강건강 증진 및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보건교

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구강보건 교육의 경

험유무에 따라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구강

증진행위가 치과진료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누구나구강진료기관을이용하여치료를받은경험이있

다면 이로 인한 불편감으로 구강건강의 소중함을 느낄

것이다. 정기적으로치과를방문한다면치료보다는 예방

으로 중심으로 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치과치

료에 대한 부담이 감소가 된다고 여겨진다[25].

본 연구는 치과진료행태를 영향을 주는 변수를 알아

보고자하였으나다양한측면에서설명하기는다소부족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치과진료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요인에 대한 향후 연구가 필요

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일부 지역에 국한된 대학생

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에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기때문에향후연구시대상자를확대시킬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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